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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합계 참여식 교육군 강의식 교육군

남 25명(62.5%) 12명(67%) 13명(59%)

여 15명(37.5%) 6명(33%) 9명(41%)

합계 40명(100.0%) 18명(45%) 22명(55%)

교육내용 전달 방식에 따른 초등학생의 치과공포지수 차이
Comparison on dental anxiety according to the type of oral health educ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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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약

교육방식에 따른 치과공포지수 변화량 차이를 교육 전‧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식 교육군이 강의식 

교육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. 학생들의 치과공포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직접 참여하여 불안의 유발을 피할 수 

있는 참여식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. 반면, 연구대상자를 도계지역 1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

였기에 전체 초등학생을 대표하는 결과로서는 한계가 존재한다.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

자료를 수집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.

Ⅰ. 서론

  유년기의 구강건강관리는 평생의 치아관리의 기초가 

되는 시기이다. 하지만, 유년기는 치과공포증이 높게 나

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. 이러한 치과 공포는 성인이 되

어서도 지속될 수 있으며, 심할 경우 진료 회피로 이어져 

구강건강이 악화되는 이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

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식 및 강

의식 교육방식의 구강보건교육이 치과공포지수에 미치는 

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Ⅱ. 연구대상

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4년 4월 현재 강원도 삼척시 도

계읍 도계초등학교에 다니는 10세 아동으로, 의사소통이 

가능하며 전신 질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. 참

여자 인원은 참여식 교육군(실험군) 18명(45%), 강의식 

교육군(대조군) 22명(55%), 총 40명(100.0%)을 대상으로 

하였다.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참여식 교육군은 남아가 

12명(67%), 여아가 6명(33%)이었고, 강의식 교육군은 남

아가 13명(59%), 여아가 9명(41%)이었다(표 1). 

표 1. 연구대상자의 분포

Ⅲ. 연구방법

  본 연구는 2주에 걸쳐 총 2번의 교육으로 진행 하였으

며 1차에 40분, 2차에 1시간 20분을 실시하였다. 1차 교

육은 치과공포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

하고, 설문지를 수거한 후 교육을 시작하였다. 참여식 교

육군(실험군)에는 소아치과에서 사용하는 체계적 탈감작

법(Tell(말)-Show(시범)-Do(시행))을 강의식 교육군(대조

군)에는 power point(PPT)를 이용한 방법을 실시하였다. 

2차 교육은 일주일 후에 실시하였고, 참여식과 강의식 교

육법으로 교육 후 치과공포지수를 재측정하였다. 

  치과공포지수의 설문 내용은 ‘내일 치과에 가야한다면 

나의 기분이 어떠할까요?, 치료 받을 차례를 기다릴 때 

나의 기분은 어떠할까요?, 치과에 들어가 환자용 의자에 

앉아있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 윙윙 소리가 나는 기계를 

준비하고 있다면 나의 기분은 어떠할까요?, 깨끗한 치아

(스케일링)를 만들기 위해 환자용 의자에 누워서 기다리

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 물이 나오는 기계를 준비하고 

있는 동안 나의 기분은 어떠할까요?’ 이었고, 최저점은 4

점 최고점은 20점이었다. 

  자료분석은 SPSS(SPSS for windows version 19, SPSS 

INC) 통계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. 남·여, 성별, 참

여식과 강의식의 비율을 나눠서 학생 수를 비교하여 교

차분석을 실시하였고, 치과공포지수 변화량은 대응표본 

T-검정을 이용하였으며, 유의수준은 0.05로 정하였다. 

Ⅳ. 연구결과

  교육방법에 따른 치과공포지수 변화량 차이를 교육 전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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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교육 전 교육 후 p-value

전체 10.45±3.64 9.03±4.15 0.002

참여식 
교육군

9.61±3.24 7.13±3.35 <0.001

강의식 
교육군

11.14±3.88 10.59±4.16 0.404

평균 ± 표준편차
* paired t-test에 의함

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. 참여식 

교육군에서 교육 전 지수가 9.61±3.24점, 교육 후 공포

지수는 7.13±3.35점으로 (P<0.001) 치과공포지수가 유의

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. 반면 강의식 교육군은 교

육 전 11.14±3.88점, 교육 후 10.59±4.16점이었다. 

  물론, 교육 전 후 치과공포지수의 변화는 10.45±3.64

점에서 9.03±4.15점으로(P=0.002) 유의하게 감소하였다

(표 2).

표 2. 교육방식에 따른 치과공포지수 변화

Ⅴ. 결론

  교육방식에 따른 치과공포지수 변화량 차이를 교육 

전·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

여식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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